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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들의 기질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의 매개효과

 장 지 윤 이 경 순 장 은 영†

            한양대구리병원    미네소타대학교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둘루스캠퍼스 교육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아동기의 외상경험과 기질적 특성,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가 교도소 수형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총

21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아동기 외상경험과 기질적 특성 중 하나인 행동활성화체계(BAS)가 도덕 판

단력과 도덕 정서를 거쳐서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최종 144명의 자료에 대

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매개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판단력은 예상과는 달리, 공격성이나 충동성

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다만, 행동활성화체계의 보상민감성이 높을수록 도덕 판단력이 높았고 도

덕 판단력은 죄책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여서, 도덕 판단력은 보상민감성이 죄책감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정서인 죄책감과 수치심은 공격성과 충동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정

서적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죄책감은 낮았으며, 이는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여서, 정서적 학대가 공격

성에 미치는 효과를 죄책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은 증가하였으

며 이는 충동성을 예측하여서, 방임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심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

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일치점 및 매개요인들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격성, 충동성, 아동기외상, 행동활성화체계, 도덕판단력, 도덕정서, 수형자

†교신저자: 장은영,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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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한 1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

내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

을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자수하기 전날, 자신의 소

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 여기

에는 살해 당시 자신이 죄책감과 슬픔, 분노

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살

해된 여성을 조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세간에 충격을 주었었다(2013. 07. 11, 문

화일보). 이와 유사한 사건들까지 포함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범죄행동의 이면에는 빈약한

죄책감, 공감능력이나 도덕적 판단력의 결여

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2014. 01. 25, 중앙

일보). 그러나 범죄자들의 실제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도덕 정서의 수준을 살펴본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은 그들의 범법 행위 예언지표를 성격특

성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박은영, 홍상

황, 정상문, 김영환, 2002; 정유희, 안창일,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 행동으로 인해 형

기를 복역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도덕 정

서와 도덕 판단력이 이들의 범죄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재

범 집단이 초범 집단에 비해 충동적인 경향성

이 유의하게 더 높고(정유희, 안창일, 2004), 

살인,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자가 절도범죄

자보다 충동성이 더 높으며 공격행동을 한 경

우가 많았다는 점(조은경, 1997)을 입증한 선

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이들의 반복되는 문제

행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변인으로 공격

성과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즉, 수형자들의 공

격성과 충동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에 도

덕 판단력 및 도덕 정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았다. 부가하여 아동기 외상경

험 및 기질적 특성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도덕 정서와 도덕 판단력

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도 탐색하였다.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가 공격성 및 충동성

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도덕성이란 무엇이며 도덕성 혹

은 그와 공변하는 요소들이 공격성이나 충동

성을 낮추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발달 이론과 연구들은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는데, ‘옳고 그름을 개

념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

을 둔 인지적 요인, 옳고 그름을 포함하는 도

덕적 사고와 행동을 동기화 하는 죄책감과 수

치심 및 자부심 등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요인,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는 유혹에 부딪혔을 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하는 행동적

요인’이 그것이다(Shaffer, 2002/2005: 670쪽에서

인용).

위의 세 요소 가운데 인지적 요인은 문용린

(2011)이 제안한 도덕 판단력과 관련이 깊다. 

문용린(2011)은 도덕성을 도덕과 관련된 사태

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도덕성의 발달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인 수준에서

도덕 판단의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도덕성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도덕성의 인지적인 측면은 발달 단계를

거치며 주로 도덕 판단력 혹은 도덕지능이라

고 불리는데,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도덕 판단

력은 품행문제(백혜정, 이순묵, 2003), 공격행

동에 대한 허용(최지영, 허유성, 2008) 및 범죄

여부(Stams et al., 2006)와 의미 있게 관련되는

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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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 더하여

정서적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덕적인 인지적 판단 수준 이외에

도 정서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안정 등이 도

덕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가 있다(백혜정, 이순묵, 2003). 특히

도덕 판단 수준보다도 도덕 정서(정서적 공감, 

죄책감)가 도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더 크다는 결과(이지영, 2011)를 통해 볼

때, 인지적인 측면만으로는 도덕 행동을 충분

히 설명할 수 없으며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도덕성 혹은 도덕적 행동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정서로 죄책감과 수치심이

연구되어 왔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자기 의식

적 정서의 일부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스스로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이다. Tangney와

Dearing(2002)은 죄책감 및 수치심과 같은 정서

를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이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

을 준다고 보았다. 여기서 죄책감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인정함으

로써 유발되는 정서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함

으로써 내면화된 도덕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가해 행동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하지만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를 통해 유발되는 정서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결핍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과

더 관련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송경희, 

이승연, 2010; 한세영, 2007).

도덕적 행동과는 독립적으로, 반사회적이거

나 공격적인 행동들도 도덕 정서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례로 한세

영(2007)은 초기 청소년들의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간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수치심이 클수록, 죄책감은 작을수록 공격성

이 더 높았다. 국외 연구에서도 도덕 정서 중

수치심은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

면, 죄책감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게 하고 공

감적으로 염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Stuewig, Tangney, Heigel, Harty, & McColskey, 

2010).

아동기 외상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가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도덕 판단력이나 도덕 정서 이외

에도 수형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데에도

목적을 두었고, 아동기 외상경험 그리고 행동

활성화체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심리적 외상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이나 신

체적인 안녕을 위협할 만한 사건을 직접 경험

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외상 이론에서는

아동기 외상에 대해 아동기에 부모 혹은 주

양육자에 의해 학대나 방임 등을 경험하는 것

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에서 이러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 생애에 걸쳐 여러 정신과적 문제

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인지 및 정서, 행동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철은, 현명호, 

2003; Swogger, You, Cashman-Brown, & Conner, 

2011; van der Kolk, 2005).

특히 아동기 외상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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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 충동성과도 관련성이 높은 점이 선행연

구를 통해 발견된 바 있다. 이지영과 손정락

(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로 인한 정서적인 외

상경험은 불안정 애착수준에 영향을 주고, 부

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이나 욕구불만을 포함하는 초기 부

적응 도식에 영향을 주어 이후 자신의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보았다. 김지연과 김광웅(1999)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비계획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경향을 보이며,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집중하여 몰입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등의

충동적인 행동문제를 드러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Swogger, You, Cashman-Brown과 Conner 

(2011)는 266명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신체 학대 경험과 공격성, 자살시도 간의 관

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신

체 학대 경험과 공격성은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학대 경험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

향을 공격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경험에 더하여

기질적 특성의 하나로 간주되는 행동활성화체

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가 수형자들

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인간 행동의 조절과 통제를

설명하는 관점 가운데 유인물을 향해 다가가

는 뇌 체계와 혐오하는 유인물을 피할 수 있

도록 행동을 멈추는 체계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 관점에서는 바라는 유인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체계를 행동활성화체계(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라 부르며 진행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여 혐오적인 결과를 예방하

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행동억제체계

(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라 한다(김교헌, 

김원식, 2001, 20쪽에서 인용).

이러한 정의를 보면, 행동활성화체계가 강

하게 작동할수록 장애물이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인물로 나아가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

아진다. 이 행동활성화체계는 보상에 대해 긍

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보상민감

성(Reward Responsiveness), 바라는 목표를 추구

하려는 강한 열망과 지속을 뜻하는 추동

(Drive), 보상이 될 수 있는 자극에 대한 접근

경향성을 의미하는 재미추구(Fun Seeking)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요소들의 효과는 선

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약물 및

물질 남용을 포함하는 품행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Hundt, Kimbrel, Mitchell, & Nelson-Gray, 

2008), 행동활성화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

노 표출과 공격성 수준도 높아지고(Harmon- 

Jones, 2003; Smits & Kuppens, 2005) 공격성이

더 증가하였다(조지영, 2011).

아동기 외상과 행동활성화체계가 도덕 판단력

과 도덕 정서에 미치는 효과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아동기 외

상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는 공격성과 충동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이 과정에서 도덕성이 매개역할을 수

행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기 외상

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가 도덕 판단력과 도

덕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화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아동기 외상경험

이나 기질적 특성은 도덕 정서나 판단력이 적

절히 발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

였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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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무엇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등 도덕성 발달에 있어 유아

기에 부모와 주고받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문용린, 2011). 외상경험과 도덕 판

단력의 관계를 직접 알아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김효진(2003)과 오갑례(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는 자녀의

도덕 판단력의 수준이 높았으나, 거부적이고

통제적일 때는 도덕 판단력 수준이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Hoffman(1970)은 정서적 학대나 신

체적 학대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과 유사한 애정철회법(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관심이나 애정, 인정을 철회하는 방

법)과 권력행사법(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

해 공포, 분노, 원망을 유발할 수 있는 강압적

인 명력, 신체적 제약, 때리기, 특권 철회 등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이들은 도덕적 발달에 의미 있는 긍정

적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아동기 외상이 도덕 정서에 미치는 효

과는 직접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응택과 이은경(2012)은 어머니에 의한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죄책감이 증가하며, 이는 청

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점을 입

증한 바 있다. 또한 이정숙과 김은경(2007)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

고 방임이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겪으면 자녀

는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여기며 이

를 스스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과 거부로

지각하여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기질적인 특성 역시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아동들

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쉽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나 죄의식이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구슬기, 2010; Asendorpf & Nunner-Winkler, 

1992). 즉, 기질적으로 예민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경향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대의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에 비해 도덕의 내면화

와 관련된 체계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하며, 

양심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Fowles & Kochanska, 2000; Kochanska, 1995). 

Stifter, Cipriano, Conway와 Kelleher(2009)는 기질

적으로 억제된 아동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의식

적 통제를 하는 편이어서, 자신의 행동을 통

제하게 하고 이는 더욱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조

은영(2009)은 두려움이 많은 아동일수록 나쁜

행동을 한 후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하므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내적인 각성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연구의 가설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질적 특성과 아동기

외상 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

는 점, 그리고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가 공

격성 및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지지되

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을 대

상으로 기질적 특성의 한 요소인 행동활성화

체계 그리고 이들의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

하고, 이 요소들이 도덕 판단력과 죄책감 및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을 설정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형 가운데 일부 경

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직접 지지된 바 있지만, 

일부 경로를 직접 검증되었다고 볼만한 근거

가 빈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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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형자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대한 연구가설

모형

요소를 중심으로 모형의 세부적 내용과 경로

설정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으며, 그

림 1에 가설 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기 외상 경험은 죄책감과 수치심

을 높이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점은 직접 검증되고 지지된 바 있

어서, 이 경로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

들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검증을

통해 지지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아동기 외

상 경험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지지

된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아동기 외상

경험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거쳐 충동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탐색적으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행동활성화체계가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

은 도덕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행동활성화

체계는 공격성 및 충동성과 연결되고 행동활

성화체계와 반대로 작동하는 행동억제체계가

죄의식이나 죄책감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참

조하여, 행동활성화체계가 도덕 정서에 영향

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공격성 및 충동성에 영

향을 미치는지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도덕 판단력의

효과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다소

빈약하다. 하지만 아동기 양육이 도덕 발달에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와 행동억제체계가 가

치체계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외상 경험과 행동활성화체

계가 도덕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공격성이나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여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에 위치한 교도소

에 수감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행동활성화체

계, 아동기 외상경험, 도덕 판단력, 도덕 정서, 

공격성, 충동성이 포함된 질문지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경비등급별 교정시설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연구대상자도 조사

및 징벌자부터 원만한 교육대상자까지 다양하

게 포함되도록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앞서 교도관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수형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

이라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질문지 배

부는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수형자들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교도관들이 질문지에 응

답하기 위한 간단한 지시사항을 설명한 후에

수형자들이 응답하였다. 교도관의 입회하에

교정시설 내 교육장, 거실, 조사실, 작업장 등

에서 자기보고 형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혼자 또는 여럿이 모여 질문지의 문항을 읽고

응답하였다. 여러 명이 함께 응답하는 경우에

도 교도관의 지휘와 감독을 통해 다른 이의

응답을 보거나 서로 논의하지 않도록 관리하

였으며,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1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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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소요되었다. 총 210부의 질문지가 수거

되었고, 이 가운데 남성이 208명(99%)으로 압

도적으로 높아서, 여성 두 명의 자료는 제외

하였다. 또한 무성의하게 응답하였다고 간주

된 10명의 응답을 제외하였고, 결측치가 포함

된 54명이 제외되어서 최종 14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행동활성화체계(BAS)

연구 대상자의 기질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White(1994)가 제작하고 김교헌

과 김원식(2001)이 대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

로 표준화한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동억제체계(Behavior 

Inhibition System: BIS)는 단일 척도로서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 

Activation System: BAS)는 추동(Drive), 보상민감

성(Reward responsiveness), 재미추구(Fun seeking)

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4문항, 5문

항, 4문항씩 4점척도(‘1’부터 ‘4’까지)로 이루어

져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에 따라 행동활

성화체계의 하위요인인 추동, 보상민감성, 

재미추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는 추동, α = .87, 보상민감성, α 

= .85, 재미추구, α =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은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추

동, α = .77, 보상민감성, α = .66, 재미추구, 

α = .70이었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서는 세 요소별로 각각 두 개의 덩이(parcel)를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

수형자들의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

해 김은경(2008)이 구성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부모나 주 양육자

에 의해 경험했던 학대행위에 응답하도록 되

어 있으며,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 당 7문

항씩 5점 척도(1점 ‘전혀 없음’부터 5점 ‘1달

에 한 번 이상’까지)로 평정하며, 총 21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에 의해 ‘방임’ 문항 중 1번과 6번 문항을 제

외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방임, α = 

.67, 신체적 학대, α = .83, 정서적 학대, α = 

.80이었으며, 본 연구의 표집에서는 방임, α = 

.81, 신체적 학대, α = .92, 정서적 학대, α = 

.90이었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서는

세 요소별로 각각 두 개의 덩이(parcel)를 만들

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도덕 판단력

도덕 판단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

린(2011)이 개정한 한국판 도덕 판단력검사

(KDIT)의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세

개의 도덕적 딜레마(‘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황에

포함된 3가지 질문(주인공의 입장에서 행동

선택, 12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정, 중요도

에 따른 12개 문항의 순위 선택)에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피험자들은 먼저 각 딜레마 상

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며, 각 문항

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한 후(‘1’부터 ‘5’

까지), 앞서 제시된 12개의 문항 중에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4개 선택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게 된다. DIT 점수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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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채점되며 채점 결과는

P(%)1)점수와 D점수 등으로 제공되나, 본 연구

에서는 P(%)점수를 사용하였다. P(%)점수는

Kohlberg의 도덕발달 5단계 및 6단계에 해당하

는 문항에 피험자가 매긴 순위를 활용하여 계

산된다. 즉,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서 인습 이후 수준에 해당하는 5단계 및 6단

계에 해당하는 문항에 중요성을 부여한 정도

를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따라서 피험자

가 12개의 진술문 중 5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

는 진술문을 최고로 평정한 경우 P(%)점수는

높아진다. P(%)점수는 0~95 범위의 수치로 나

타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의 도덕

판단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변량구

조분석에서는 P점수가 측정변수로 사용되었

다.

도덕 정서

도덕성과 관련된 정서경험 중 수치심 및 죄

책감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Tangney, Dearing, 

Wagner와 Gramzow(2000)가 개발하고 송수민

(2007)이 번안한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이 제시되며 자의식적 정서를 나타내는 수치

심, 죄책감, 외면화, 분리/무관심, 자부심 등의

문항에 각각의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5점 척

도(‘1’부터 ‘5’까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본

1) P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용린(2011)의 권고를

따랐다. 즉, P점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원자료

를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로 송부하여, 개

인별 P점수 자료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자

료를 병합하는데 필요한 개인별 무작위번호만이

사용되었다.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중 수치심과

죄책감 척도만을 채택하여 각 8문항씩, 총 16

문항을 사용하였다. 송수민(2007)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수치심, α = .78, 죄

책감, α =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

치도(Cronbach’ α)는 수치심, α = .76, 죄책감, 

α = .92였다. 또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서

는 세 요소별로 각각 두 개의 덩이(parcel)를

만들어서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수형자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

와 Perry(1992)의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ionnaire)를 기초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

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공격

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 

A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

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1’부터 ‘5’

까지)로 평가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공

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수균과 권

석만(2002)의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α =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표집에서 얻

은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α = .91이었다. 

총 27문항이며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하위척도

를 하나의 덩이(parcel)로 구성하였고, 최종 네

개의 덩이(parcel)가 공격성의 측정변수로 공변

량구조분석에 사용되었다.

충동성

수형자들의 충동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atton, Stanford, Barratt(1995)에 의해 최종 개정

된 ‘Barratt 충동성 검사-11 (Barratt Impulsiveness 

Scale-11)’를 기초로, 허심양, 오주용 및 김지혜

(2012)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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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인지 충동성(8문항), 운

동 충동성(11문항), 무계획성 충동성(11문항)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

(‘1’부터 ‘4’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허심양, 오주용 및 김지혜(2012) 연구에

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α = .8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 역

시 α = .80이었다. 총 30문항이며, 앞서 언급

한 세 가지 하위척도를 하나의 덩이(parcel)로

구성하였고, 최종 세 개의 덩이(parcel)가 공격

성의 측정변수로 공변량구조분석에 사용되었

다.

자료의 분석

행동활성화체계 그리고 아동기 외상경험이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를 거쳐 수형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Lisrel 8.52판을 이용하여 공분산행렬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

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에서 각 척도들의 비

중을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본래 하나의 변

수로 측정되는 도덕 판단력을 제외하고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개의 덩이(parcel)들을

구성하여 공분산행렬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

다. 또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관찰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일

치도(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으며, 변인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 분석은 PASW version 18.0을 사용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수형자의 공격성 및 충동성과 관련될 것이

라 가정한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

정한 변인과 공격성 및 충동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충동성만이 죄책감, r = -.26, p 

< .01, 수치심, r = .17, p < .05, 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죄책감은 공격

성과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r = -.15, p = 

.10. 다음으로, 독립변인으로 가정된 변인들과

공격성 및 충동성의 상관관계를 보면, 공격성

은 추동, r = .36, p < .001, 보상민감성, r = 

.43, p < .001, 재미추구, r = .55, p < .001, 

신체적 학대, r = .38, p < .001, 정서적 학대, 

r = .39, p < .001,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

며, 충동성은 보상민감성, r = .27, p < .01, 

재미추구, r = .37, p < .001, 방임, r = .22, p 

< .01, 신체적 학대, r = .27, p < .01, 정서적

학대, r = .30, p < .001, 와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

으로 가정한 변인들과 독립변인으로 가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봤을 때, 도덕 판단

력은 추동, r = .20, p < .05, 보상민감성, r = 

.21, p < .05,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죄책

감은 정서적 학대, r = -.19, p < .05, 와만 유

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수치심은 방임, r = 

.26, p < .01, 신체적 학대, r = .22, p < .01, 

정서적 학대, r = .22, p < .01, 와 모두 유의

한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찰변수들이 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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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1 2 3 4 5 6 7 8 9 10 11

 1 공격성 56.1(15.85) 1.00

 2 충동성 63.0(9.37) .59 1.00

 3 도덕 판단력 26.1(15.54) .01 .01 1.00

 4 죄책감 30.78(8.65) -.15 -.26 .35 1.00

 5 수치심 20.24(7.19) .09 .17 .08 .37 1.00

 6 추동 9.04(2.58) .36 .07 .20 .13 .09 1.00

 7 보상민감성 11.6(2.76) .43 .27 .21 -.16 -.05 .60 1.00

 8 재미추구 8.42(2.4) .55 .37 .09 -.07 .13 .61 .58 1.00

 9 방임 10.34(5.02) .16 .22 -.07 .01 .26 .08 .12 .08 1.00

10 신체적 학대 11.22(6.23) .38 .27 -.14 -.14 .22 .08 .09 .20 .65 1.00

11 정서적 학대 10.65(5.71) .39 .30 -.14 -.19 .22 .07 .06 .24 .61 .89 1.00

rs > .15, p < .10; rs > .17, p < .05; rs > .22, p < .01; rs > .30, p < .001.

죄책감 = 도덕 정서의 죄책감, 수치심 = 도덕 정서의 수치심, 추동 = 행동활성화체계의 추동, 보상민감성

= 행동활성화체계의 보상민감성, 재미추구 = 행동활성화체계의 재미추구, 방임 = 아동기 외상경험의 방

임, 신체적 학대 = 아동기 외상경험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 아동기 외상경험의 정서적 학대.

표 1. 변인들의 상관관계(n = 144)

잠재변인에 부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에 대해

공변량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을 검

증하였다.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전반적

으로 양호하였다, χ2 (196) = 275.79, p < .001; 

RMSEA = .06; GFI = .85, CFI = .97, NFI = 

.92, NNFI = .96. 모든 요인부하량은 .41 이상

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및 표 1에 제시된 영

차상관관계 및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구조모형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각 매개변인별로 그 과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덕 판단력은 공격성이나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서, 아동기 외상경

험과 기질적 특성의 효과를 매개하는 요소로

볼 수 없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도덕 판단

력과 죄책감이 관련될 수 있으며 행동체계는

도덕 판단력과 관련되는 점이 발견된 바 있고, 

본 연구의 상관관계에서도 도덕 판단력과 죄

책감 및 보상민감성이 유의한 상호상관을 보

였다. 이에 보상민감성에서 도덕 판단력을 거

쳐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매개 경로를 가정하

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대로, 1단계에 도덕 판단력을

먼저 투입하고, 2단계에 행동활성화체계를 투

입했을 때, 보상민감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β = -.13, t = -1.59. 따라서 이 매개 경

로를 구조 모형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죄책감은 공격성 및 충동성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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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형자의 공격성 및 충동성에 대한 구조모형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학대 변인이

죄책감 및 공격성,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에 정서적 학대에서 죄책감을

거쳐 공격성과 충동성으로 연결되는 두 매개

경로를 가정하였다. 1단계에 죄책감을 투입하

고, 2단계에 아동기 외상경험을 투입한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정서적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

았고, β = .26, t = 1.45, 충동성에 미치는 효

과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β = .22, t = 

1.21. 따라서 이 두 가지 매개 경로를 구조 모

형에 포함시켰다.

수치심은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고, 세 가지 아동기 외상경험은 모두 수치심

및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아동기 외상경험에서 수치심을 거쳐 충동성으

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를 가정하였다. 1단계에

수치심을 투입하고, 2단계에 아동기 외상경험

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방임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

하지 않았다, β = .04, t = 0.39. 따라서 이

매개 경로를 구조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가정된 모형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행동활성화체계의 각 세 요소들은 외생변인들

(exogenous variables)로, 도덕 판단력, 죄책감, 수

치심, 공격성 및 충동성은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s)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외상경험의 세

요소간, 행동활성화체계의 세 요소간, 수치심

과 도덕성간, 공격성과 충동성간 상호 상관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구조모

형에 대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고, 모

형의 설명력과 부합도 지수가 일정한 기준

(예, RMSEA < .07)에 이를 때까지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 값에 근거하여 경로를 하나

씩 자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

유화된 경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재미추구

경향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 

신체적 학대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이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앞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

림 2에, 경로계수의 효과는 표 2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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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총효과 간접효과

보상민감성 →
도덕

판단력
.22*

보상민감성 → 죄책감 .07* .07*

보상민감성 → 공격성 -.02 -.02

보상민감성 → 충동성 -.03 -.03

재미추구 → 공격성 .47***

방임 → 수치심 .27**

방임 → 충동성 .10* .10*

신체적학대 → 충동성 .23*

정서적 학대 → 죄책감 -.19*

정서적 학대 → 공격성 .07* .07*

정서적 학대 → 충동성 .03 .03

도덕 판단력 → 죄책감 .33**

도덕 판단력 → 공격성 -.06 -.06

도덕 판단력 → 충동성 -.13* -.13*

죄책감 → 공격성 -.16*

죄책감 → 충동성 -.38**

수치심 → 충동성 .37**

*p < .05 **p < .01 ***p < .001

표 2. 구조모형의 총효과 및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

다. 전체 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였고(χ² 

(233) = 143.41, p < 0.001; RMSEA = 0.07; 

CFI = 0.94, NFI = 0.88, NNFI = 0.93, GFI = 

0.81), 충동성의 32%, 공격성의 24%, 도덕 판

단력의 5%, 수치심의 7%, 죄책감의 15%가 본

연구의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도덕판단력은 기질이나 아동기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덕판단력

은 아동기 기질이 죄책감에 미치는 효과를 매

개하였다. 즉, 행동활성화체계의 보상민감성이

도덕 판단력을 거쳐서 죄책감으로 가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는데, b = .17, t = 2.28, p < 

.05, 보상민감성이 높을수록 도덕판단력이 높

고, β = .22, t = 2.37, ρ < .05, 도덕판단력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았다, β = .33, t = 

4.30, ρ < .001. 그러나 이러한 보상민감성의

효과가 도덕판단력을 거쳐 공격성이나 충동성

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s 

< .02, ts = 1.66, p > .10,

죄책감은 정서적 학대의 효과를 매개하였

다. 즉, 정서적 학대가 죄책감을 거쳐 공격성

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는데, b = .05, 

t = 2.01, p < .05, 정서적 학대가 높을수록

죄책감이 낮았고, β = -.19, t = -2.39, ρ < 

.05, 죄책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았다, β = 

-.22, t = -1.97, ρ < .05. 죄책감이 낮을수록

충동성도 낮았지만, β = -.14, t = -2.70, ρ < 

.01, 정서적 학대가 죄책감을 거쳐 충동성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하였다, b = .04, t = 1.50, p < .10. 또한 죄책

감은 도덕판단력이 충동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매개하는 점도 보였다, b = .02, t = 2.01, p < 

.05,

수치심은 방임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였다, b = .04, t = 1.97, p < .05. 아동

기 방임 경험이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았고, β 

= .27, t = 2.60, ρ < .01, 수치심이 높을수록

충동성도 높았다, β = .16, t = 2.61, ρ < .01.

반면에 행동활성화체계의 재미추구경향과

아동기 외상 경험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험은

직접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미

추구경향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

고, β = .47, t = 5.16, ρ < .001, 신체적 학대

는 충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β = 

.23, t = 2.21, ρ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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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이미 범죄행동에 대해 형기를 선

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을 탐색하였다. 특히,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인

도덕 판단력 그리고 정서적 측면인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아동기 외상경험과 기질적 특성이 도덕성의

인지 및 정서적 요소들에 의해서 매개되어 공

격성과 수치심에 효과를 미치는지도 알아보았

다.

죄책감은 공격성 혹은 충동성을 낮추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개요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나타났다. 이미 국내외 연구자

들도 죄책감이란 정서는 자신이 옳지 못한 행

동을 했을 때 유발되는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

편함을 일컫는 말로, 즉각적으로 유발되는 도

덕 정서는 도덕 판단력이나 도덕 추론에 영향

을 미치고(Hoffmann & Baumert, 2010), 충동성

및 대인관계 괴롭힘과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

음이 강조된 바 있다(이수경, 오인수, 2012). 

구체적으로는 아동기 외상, 특히 정서적 학대

를 경험하면 이러한 죄책감을 덜 경험하게 되

며, 이는 수형자들의 공격성을 높였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죄책감에 미치는 효과(이응택, 

이은경, 2012; 이정숙, 김은경, 2007) 그리고

죄책감이 다양한 공격행동 혹은 비도덕적

행동의 지표들에 미치는 효과(한세영 2007, 

Tangney & Dearing, 2002)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 바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도덕 판단력은 수형자들의 공격성이나 충동

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도덕 판

단력이 품행문제 및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점

을 보인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백혜정, 이순

묵, 2003; Stams et al., 2006), 공격행동에 대한

허용과 연관되는 점도 발견된 바 있으나(최지

영, 허유성, 2008), 공격성 및 충동성과의 직접

적인 관련성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또한 도덕 판단

력은 아동기 외상경험이나 기질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아동기 외상이나

잘못된 양육은 도덕성의 발달을 저해할 것으

로 추론하였지만,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가 도덕 판단력과 매우 작은 영차 상관관계, r 

= -.14, p >.10, 만을 보였을 뿐이다. 선행연구

에서도 부모의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

태도가 도덕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는데(김효진, 2003; 오갑례, 

2002),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

기 외상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는 수형자들의

도덕 판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덕

판단력도 공격성이나 충동성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덕 판단력은 죄책감에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도덕 판단력은 직접적으로 공격

적이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낮추기보다는 죄책

감을 높여 간접적으로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추론할 수 있다(표 2의 간접효과 참조). 

선행연구에서도 도덕 판단력은 죄책감과 관련

되었고(이지영, 2011; Hoffmann & Baumert, 

2010), 죄책감을 경험하기에 앞서 귀인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선행하는 점이 제안되기도 하

였으며(Gibbs, 1991: 홍성훈, 2000, 52쪽에서 재

인용), 도덕적 판단이 도덕 민감성과 같은 정

서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도덕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인 결과(서미옥, 

2007)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와 일관되며, 도덕 판단력과 죄책감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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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고, 이 두 요소 가운데 선행하는 것은 인

지적 요소인 도덕 판단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

겠다. 다만, 인지적 측면인 도덕 판단력과 정

서적 측면인 죄책감 가운데 무엇이 선행하는

가에 대해서는 재확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도덕 판단력이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할 때 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더 양호

하여 이 경로가 최종 모형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자료에 근거한 탐색적인 방법이다. 따라

서 독립적인 표본에서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

과 정서적 측면의 가능한 관계들을 설정하고, 

이 경쟁 모형들을 비교하여 반복검증할 필요

가 있다.

도덕 판단력은 보상민감성 및 추동과 유의

한 상관을 보였고, 이 가운데 보상민감성이

도덕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죄책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구조모형에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민감성이 지

니는 양면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

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거나

무엇인가를 바라는 열망이나 지속성이 높으면, 

장애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물을 추구

하며 이는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경향을 높

인다. 예로, 누군가 자신을 화나게 하면, 오로

지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며, 공격적인 행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보상들(후련함, 상대의 고통

등)에 반응하므로,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보상민감성이 도덕 판단력과 연결되

면,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이 초래하는 부정적

인 결과로 인해 죄책감을 경험하며, 이는 공

격적인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추론해 보면, 범죄행동으로 형

기를 복역할 정도로 문제행동을 보인 수형자

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

신의 행동이 초래할 여러 결과들을 생각하도

록 돕고, 특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죄책감

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부가적인 분석에서 행동

억제체계는 도덕 판단력이나 공격성 및 충동

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

동억제체계가 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구슬기, 2010; Asendorpf & Nunner- 

Winkler, 1992)과 모순된다. 선행연구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

된 데 비해서, 본 연구는 성인의 자기보고방

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연구 대상이 수형자라

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경우에는 억제체계가 공격성과 충동성을 낮추

는 기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

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도 범죄행동의 이력

이 없는 일반성인의 결과와 비교하여 재확증

할 필요가 있다.

수치심도 대표적인 도덕 정서 가운데 하나

로 꼽혀왔는데, 본 연구에서 수치심의 효과는

충동성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즉, 수치심은 충

동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방임이 충동성

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심이 매개하였다. 즉, 

수형자들 가운데 어린 시절 경험한 방임의 수

준이 높을수록,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고, 이

는 충동적인 경향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이 공격성, 적의성, 흥분성에 영향을 미

치며(한세영, 2007), 방임과 정서적 학대는 이

후 수치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관

된다(이정숙, 김은경, 2007). 다만 선행연구에

서 나타난 정서적 학대 및 공격성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못하였는

데, 이는 본 연구가 충동성과 공격성, 죄책감

과 수치심 및 아동기 학대경험을 모두 모형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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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강도를 지니는 관계들만이 최종 경로로써

지지된 점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지지된 수치심의 효과

는, 흔히 ‘넌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는 질책에

대해 수긍하며 행동을 반성하는 상황과는 정

반대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

워하며 수치심을 경험하고, 이후 공격성이나

충동성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잠재

력이 낮아지는 과정도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및 본 연구

의 결과를 보면, 수치심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잠재력을 높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도덕 정서로써의 수

치심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에서 원인을 찾

을 수 있다. 즉,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

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경험하는 정서인

데 비해,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경험

하는 정서로 정의되며, 문항의 내용도 자기

(self) 존재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행동

에 책임을 지고 죄책감을 경험할 때와 달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게

되면, 이후 충동성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한 내용과 일관되는 행동

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수치심이 세 가지 유형의 아동

기 외상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기제

도 설명해 준다. 즉, 김은경(2009)이 이미 제안

했던 바와 같이,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와 같

은 아동기 외상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은

거절받고 거부된 존재이며,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게 되므로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죄책감에 비해

서 수치심은 아동기 외상에 의해서 유의한 영

향을 받게 된다. 이는 또한 아동에 대한 훈육

에서 중요한 원칙도 다시 일깨워준다. 즉, 바

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동 존

재 자체에 대한 거부나 비난은 오히려 수치심

을 높이는 악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및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상관의 강도나 방향

이 일반 성인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리라고

추론할 수 없으므로, 결과의 일반화가능성에

제약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수형자들의

범죄행동과 관련되는 지표인 공격성 및 충동

성을 다루는 데 있었으므로, 이에 적합한 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럼

에도 응답에 동의한 수형자들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했던 수형자 모집단을 대

표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결과는 독립된 수형자 집단에서 재검증될 필

요가 있으며, 일반 성인들에게서 동일한 결과

가 나타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

변량구조분석을 사용하였으므로, 결측치가 존

재하는 이들은 대부분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결측치는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를 측정하

는 문항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즉, 분석에 포

함되지 않은 이들은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

로 다룬 이 두 요소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

는 해당 문항들에 대한 응답방법에 기인할 가

능성이 높다. 즉, 이 문항들은 특정한 사례나

상황을 기술하고, 그 때 경험하는 정서나 선

택하는 대안을 고르도록 구성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리커트형 응답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복잡하게 인식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일반 성인이 아닌 수형

자들에게서 응답을 완료하는 데 장애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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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없는 표집에는 일반화

하기 어렵다. 셋째, 일부 문항에서 응답자들의

신뢰도가 다소 저하되는 점이 나타났다. 특히

방임의 두 문항은 일반 학생이나 성인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문

항-전체간 신뢰도와 요인부하량을 드러낸 것

과 달리 본 연구의 표집에서는 그 값이 상당

히 작다. 척도가 본래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대상자들을 통해 개발된 데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분석에서 이 두 문항들은 제외되었으며, 

이외의 통계지표들을 통해 신뢰롭고 타당하다

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담보되었다. 하지만 이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수형자에게

적합하였다고 간주하는데 제약이 여전히 존재

하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 자료를 부

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범죄유형별로 각

외상을 경험한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도덕 판단력이나 죄책감 및 수치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범죄유형별

로 구분하여 분석하기에는 표집수가 매우 부

족하였다. 이에 범죄유형별로 본 연구에서 검

증한 구조모형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

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범죄유형

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구조모형을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형자로, 이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무성의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를 고려하여 결측치가 포함된 이들을 제외하

였지만, 결측치를 포함한 54명의 피험자 역시

적은 수가 아니므로, 장래 연구에서 본 연구

의 결과를 재확증할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된

모형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향후 다양한 표집에 대

해서 재검증되고, 확증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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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and Temperament

on Prisoners’ Aggression and Impulsivity:

Mediational Role of Moral Judgement and Moral Emotion

 Ji-yun Chang            Kyoung-soon Lee            Eun-young Jang

        Hanyang University             University of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Minnesota, Duluth               Guri Hospital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temperamental trait(Behavioral Activation System), moral 

judgment, and moral emotion on prisoners’ aggression and impulsivity were examined. Of 210 prisoners 

also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moral judgment and moral emo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l had a good level of fit with our data. The results of the 

mediation effects analysis were as follows: Contrary to our hypothesis, moral judgment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aggression and impulsivity of prisoners. However, reward responsiveness of BAS was associated with 

moral judgment, and moral judgmen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guiltiness. Therefore, moral judgment 

mediated the effect of reward responsiveness(BAS) on guiltiness. Moral emotion(guiltiness and shamefulnes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aggression and impulsivity. Also, the higher th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the lower the level of guiltiness, which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aggression 

and impulsivity. Additionally, as the level of neglect in childhood was higher, shamefulness was increased, 

and i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mpulsivity. Therefore, we concluded that guiltiness mediated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both aggression and impulsivity. Further, shamefulness mediated the effect of 

neglect during childhood on impulsivity. Specific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Aggression, Impulsivity, Childhood Trauma,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Moral Judgement, Moral 

Emotion,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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